
 [주간케인07] 이항대립과 간단한 통찰로 어떻게 첫 문단에서 지문을 예측하는가  

 

 

‘첫 문단에 지문의 key가 담겨있다.’ ‘필자는 두괄식 서술을 한다.’ 

모두들 들어 보신 말입니다. 전혀 틀린 말이 아니죠. 하지만 여러분들 중 대다수는 도대체 어떻게 첫 문단으로 

지문 내용을 예측하는지, 그 구체적인 틀을 배운 적은 없을 거에요. 저 또한 그랬습니다.  

 

하지만, 올해. 논리적으로 첫 문단을 통해 지문을 예측하는 틀을 발견했습니다.  

오늘 알려주는 건 그 일부입니다.  

 

 

 

 지문은 어떤 내용을 담습니다.  

그 내용은 거시적인 특성들로 구분되어 경제정책, 과학기술, 논리철학 등으로 제재가 나뉩니다.  

 

 필자는 하고자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를 전하기 위해 서론으로 도입하고 본론으로 자세한 설명을 하며 결론으로 마무리 짓습니다. 지금 평가원 지문

이 서론-본론-결론의 구조를 가진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구조를 가짐으로써 얻고자 하는 건 똑같이 추

구합니다. 바로 완결성입니다. 요즘 평가원의 비개연적 서술로 인해 이 성질이 떨어지고 있지만 아직 이를 무시

하기엔 한참입니다.  

 

 내용과 형식은 항상 서로를 따릅니다.  

우리의 육체는 정신과 끊임없이 상호작용합니다. 기계의 구조는 그 역할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설계됩니다. 

글의 구조는 전하고자 하는 바를 담기 위해 존재합니다. 우리가 간혹 도치법으로 말을 하는 이유는 말하고자 하

는 바를 강조하기 위함이고요.  

 

 이론은 절대 현실의 모든 변수를 반영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기술, 정책 등이 현실에 적용됐을 땐 항상 예외가 생깁니다. 그 자체로 완전하지 않아 보완하는 과정이 

필수적이에요. 법에 항상 부관을 붙이는 이유가 여기에 있죠.  

 

 부분이 모여 개체가 될 때 개체의 특성은 부분 간의 관계에서 생깁니다.  

민족성이 생기고, 세포가 모여 생명체가 되고, 부품들이 모여 기계가 돼서 특정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이유는 

여기에 있죠. 문장이 모여 문단이 되고 지문이 되면 필자가 말하고자 하는 바가 담깁니다.  

 

 

  



아래는 17.06 인공신경망 지문의 첫 문단입니다. 

 

 

인간의 신경 조직을 수학적으로 모델링하여 컴퓨터가 인간처럼 기억·학습·판단할 수 있도록 구현한 것이 인

공 신경망 기술이다. 신경 조직의 기본 단위는 뉴런인데, ⓐ인공 신경망에서는 뉴런의 기능을 수학적으로 모델

링한 퍼셉트론을 기본 단위로 사용한다. 

 

 

 

문장이 두 개네요. 도대체 이걸로 뭘 예측할까 싶습니다. 일단 각 문장에 어떤 정보들이 있는지 뜯어봅시다. 

 

 

인간의 신경 조직을 수학적으로 모델링하여 컴퓨터가 인간처럼 기억·학습·판단할 수 있도록 구현한 것이 인

공 신경망 기술이다.  

 

 

일단 먼저 거시적으로 틀을 마련합시다. 거시적으로는 컴퓨터가 인간의 지능(기억·학습·판단)을 모방하는 거네요. 

따라서 인간의 신경 조직은 ‘뇌’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인공 신경망은? 네, ‘인공지능’이죠. 이 인공지능

은 인간의 뇌를 ‘수학적으로 모델링’합니다.  

 

 

 

신경 조직의 기본 단위는 뉴런인데, ⓐ인공 신경망에서는 뉴런의 기능을 수학적으로 모델링한 퍼셉트론을 

기본 단위로 사용한다. 

 

 

신경 조직의 기본 단위가 뉴런. 인공신경망의 기본 단위 퍼셉트론. 

퍼셉트론은 뉴런을 모방했습니다. 당연한 말이죠?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건 첫 문단에서도 나온 ‘수학적으로’입니

다.  

 

여기까지 알 수 있는 내용은 지문의 화제가 ‘인공신경망’이라는 것 뿐.  

 

정보를 모두 추출했습니다. 

이제 정보들을 조합해 봅시다.  

  



 

일단 거시적으로, 인간과 컴퓨터 간의 이항대립입니다. 여기서 출발하여 구조도를 그려봅시다.  

 
거시에서 출발하여 미시까지 정보의 층위를 고려하여 관계를 나열했습니다.  

화제가 인공신경망이니까 인간에 대한 설명보다는 컴퓨터 쪽에 더 집중하겠죠? 만약 인간이 나오면 ‘인간의 신경 

조직’이 기억·학습·판단하는 원리를 인공 신경망과 대응시키는 서술을 할 것이고 그때도 주목해야 할 건 인공신

경망이 이를 어떻게 수행할 것인가 입니다.  

 

내용과 형식은 항상 서로를 따릅니다. 

이는 기계에선 물리적 구조와 비물리적 구조, 즉 하드웨어(HW)와 소프트웨어(SW)로 대응되죠. 지금까지 인공신

경망에서의 HW에 대한 설명은 ‘퍼셉트론이 인공신경망을 구성하는 기본 단위’라고만 언급했을 뿐입니다. SW에 

대한 설명은 ‘수학적 모델링’.  

 

내용과 형식이 항상 서로를 따르듯이, HW와 SW도 서로를 따릅니다. 기계는 부여된 역할이 있죠? SW는 이를 수

행합니다. 당연히 HW는 SW가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돼야죠. 이 원리에 따른다면 분명 퍼셉트론과 인

공신경망은 그들의 기능에 맞게 설계가 될 겁니다. 

 

여기서 잠깐, ‘인공신경망’이라는 단어를 뜯어봅시다. 

인공신경망은 구성하는 의미에 따라서 아래와 같이 나눌 수 있죠? 

인공 / 신경 / 망 

‘인공’과 ‘신경’ ‘인공신경’으로 단어가 되네요.  

인공신경 / 망 

이제 이렇게 나눌 수 있겠군요. ‘망’은 무슨 뜻이죠? 그물 따위를 의미합니다. 그럼 인공 신경 그물이라고 인상을 

잡아도 좋겠네요? 그 그물은 퍼셉트론이 만드는 거고요. 

 

인공신경망은 아래와 같이 구성될 것 같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빨간색은 부분들(퍼셉트론) 간의 관계를 의미합니다.  

  



부분이 모여 개체가 될 때 개체의 특성은 부분 간의 관계에서 생깁니다. 

퍼셉트론이 가지는 관계는 인공신경망만의 특성을 만들 거에요. 인공신경망의 목적이 말하자면 ‘인공 지능’의 구

현이므로, 인공신경망은 퍼셉트론이 처리한 정보로 복잡한 사고가 가능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수학 공식 따위

를 기반으로 할 거고요. 첫 문단의 ‘수학적 모델링’이 근거입니다.  

 

 

이론은 절대 현실의 모든 변수를 반영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 기술이 실제 상황에 적용될 땐 한계가 보일 거에요. 이는 문제 상황이 되어 해결책의 제시가 필수적입

니다. 평가원 글은 완결성을 가지니까요. 

 

 

지금까지의 통찰을 점검해봅시다. 두 번째 문단부터 문단별로요. 

 

#02 

 

퍼셉트론의 구조가 나왔네요. 입력단자가 여러 개이고 

출력단자가 한 개인 이유는 여러 데이터를 취합하여 

하나의 결론을 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컴퓨터가 기

반이니 출력값이 0 또는 1인 거 납득 가시죠? 

 

퍼셉트론이 입력값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계산이 나왔

습니다. : ‘수학적 모델링’ 

 

 
퍼셉트론 

 
 

 

 

#03 

 

퍼셉트론 간의 관계가 인공신경망이 복잡한 판정을 할 

수 있게 합니다. 퍼셉트론들이 관계를 가지는 구조가 

좀 복잡합니다. 왜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마 복잡한 

판정을 내리기 위해서겠죠? 

 

 
인공신경망 

 



#04 

 

인공신경망의 학습과정.  

왜 학습을 할까요?  

 

#05 

 

왜냐하면, 인공신경망은 그 자체로는 불완전하기 때문

이죠. 현실의 다양한 변수를 다 고려하지 못하니까. 따

라서 이를 해결하는 ‘학습 단계’가 필수적입니다. ‘판정 

단계’는 문제를 해결한 결과네요. 

 

또 수학 공식이 나옵니다. 출제 포인트죠? 2문단의 공

식과 연계되니까 그들 간의 관계를 짚어주고요. 

 

 
 

 

 

 

  



 

사실 당연히, 그 세부 내용은 예측하지 못해요. 하지만 앞으로 뭐가 소개될지, 그 정보의 역할은 충분히 알 수 있

습니다. 

 

여담인데, 정보를 추출할 때 제가 이를 조합해보자고 했죠? 지문이 앞으로 무엇을 말할지 알기 위해서. 여러분도 

암묵적 동의를 했고요. 이는 여러분은 이미 압니다 부분들 간의 관계가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 낸다는 걸. 단지 

인지하지 못했을 뿐.  

 

 

해설지 쓸 때보다 시간이 적게 걸리네요. 

앞으로 이런 컨셉으로 간단하게 해설지 써볼까 생각이 듭니다.  

 

말로밖에 전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는 게 조금 한스럽네요. 

어쨌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늦은 밤 제 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